
땅에서 물속으로

며칠 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뿌리를 관찰하려고 사 둔 창포가 시들시들하더니 퍼붓는 장맛비

에 금세 싱싱해졌지요. 창포는 연못이나 도랑 곁에서 뿌리를 물에 담그고 사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자주 물을 주어도 잘 자라지 않더니 종일 내리는 장맛비 정도의 물이 필요했나 봅니다. 물을 좋아하

는 수생식물인 창포에게 화분은 분명 살기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요. 식물을 키우는 많은 이들의 고

민 중 하나는 물주기일 텐데요. 꽃을 사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물을 주어야 할지 꽃집에 묻

곤 하지요. 식물에게 물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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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물들은 늘 뿌리를 물에 담그고 있어도 잘 자라고, 심지어 붕어마름처럼 온몸을 물에 담그고

일생을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은 물속에 있던 일부 조류에서 진화해 애써 물 밖으로 나와 건조

에 적응하여 육상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식물 중 일부는 도로 물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

죠. 그렇게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이 탄생했습니다.

물속으로 돌아간 다양한 식물들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창포나 부들처럼 얕은 물에 뿌리를 내린 식물도 있고, 연

꽃이나 개연꽃처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물 밖으로 잎을 내놓은 식물도 있습니다. 수련이나 마

름은 뿌리는 깊은 곳에 고정하고 잎은 물 표면에 띄워 물의 흐름에 맡기는 걸 선택했죠. 더 나아가

붕어마름과 검정말은 미역이나 다시마같은 해조류처럼 완전히 물에 잠겨 살기로 했습니다. 부레옥

잠과 개구리밥은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떠다니며 삽니다.

△ 개연꽃
©사진: 필자제공

수생식물이라고 하면 흔히 연꽃이나 수련처럼 꽃이 피는 식물을 떠올리는데요. 이런 현화식물 외

에도 솔방울이 맺히는 겉씨식물이나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에도 수생식물이 있습니다. 길에 흔



히 심는 메타세쿼이아와 닮은 낙우송은 물을 좋아하는 겉씨식물인데, 물가에서 높이 자라며 뿌리

가 물 속에 잠겨 있기도 하지요. 나무 아래에 거꾸로 솟아오른 고드름처럼 물속에서 공기뿌리가 올

라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속에서 부족한 공기를 얻기 위한 특수 구조입니다. 양치식물 중

에는 물부추, 네가래, 생이가래 등의 수생식물이 있습니다. 물부추는 부추와 닮았으나 뿌리 쪽 부분

을 물에 담그고 잎은 물 밖으로 뻗어 나옵니다. 잎의 아래쪽을 살피면 포자가 든 포자낭이 있어 양

치식물임을 알게 되지요. 네잎클로버를 닮은 네가래도 양치식물처럼 보이지 않으나 포자로 번식하

는 양치식물입니다. 네가래는 뿌리를 물속 땅에 고정하고 수련처럼 잎을 물 위에 띄우거나 연잎처

럼 뻗어 올리죠. 생이가래는 개구리밥처럼 물 위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한 양치식물입니다.

물속에서 산다는 건

살아가는 데 물이 필수인 식물에게 물속에 있어 늘 물이 넉넉하다는 건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

으론 숨을 쉴 공기가 모자라고 광합성 할 햇빛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육지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줄기로는 몸체를 지탱하지요. 반면 수생식물은 뿌리 외에 물에 잠긴 줄기

나 잎으로도 물과 양분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찾아 여기저기 깊게 뿌리를 내리는 수고

도 줄일 수 있지요. 게다가 물속에서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튼튼한 줄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물의 흐름에 맡길 수 있는 부드러운 몸이 유리하지요. 주변에 물이 많으니 물을 이용해 꽃가루를 전

달하거나, 씨앗 혹은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포기나 눈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과 반대로 부족한 공기와 햇빛을 얻기 위해선 묘책이 필요합니다. 연꽃의 뿌리인

연근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구멍이 송송 있는데 이곳은 수생식물이 공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달시킨

관입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관은 식물체를 햇빛이 있는 곳까지 띄우거나 물속에서 식물이 가라앉

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산소는 물속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속에

사는 다른 생물에게 도움이 되지요.

물이라는 역동성

물은 흙에 비해서 역동적입니다. 물이 있는 곳의 모습은 다양하지요. 물살이 센 곳도 있고 연못처럼

정적인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자주 생기고 부유물이 많은 더러운 물, 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있

는 곳도 있지요. 강수량에 따라 물의 수위도 자주 변합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 뿌리만 물에 담그고



사는 식물들은 육지에 사는 식물처럼 공기와 햇빛을 받기 좋지만 자주 변하는 수위를 잘 견뎌야 할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지요. 물속에 잠겨 사는 식물들은 수위 변화에 덜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합성을 해야 하기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지요. 깊은 물에 사는 식물들은 물

의 맑기가 중요합니다. 물속까지 햇빛이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여러 수생식물들
사진: 필자제공

깊은 물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잎을 물 표면에 띄우는 수련 같은 식물들은 물 수위가 높아지면 잎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줄기를 더 성장시켜 잎이 물에 다시 뜰 수 있도록 하지요. 일반적으로

잎줄기의 성장이 멈추는 육지에 사는 식물과 다른 신기한 특징입니다. 매화마름이나 개연꽃 등도

육지 식물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집니다. 이 식물들은 물속에서 나는 잎과 물 밖에

서 나는 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속에서는 물살에 맡길 수 있는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잎을 가

지고, 물 밖에서는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햇빛을 받아 광합성하기 좋은 잎을 가집니다.



수생식물도 적응할 수 없는 지금

수생식물을 보면 물속으로 돌아간 포유동물인 고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고래가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임에도 물속에 적응한 것이 놀랍듯, 육상식물 중 진화를 통해 다시 물로 돌아간 수생

식물의 적응 능력도 그렇습니다. 공기와 물은 정말 다른 환경이고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을 테니

까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적응한 수생식물임에도 환경파괴는 견딜 수 없나봅니다. 수생식물 중

가시연꽃, 매화마름, 물부추, 순채, 통발 등 많은 식물이 현재 멸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하천이나

습지는 인간의 간섭이 크고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환경 변화

를 견디며 진화해 온 수생식물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있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경이로운 수생식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포 #수련 #수생식물 #개연꽃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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